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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. 5. 3.(금)

법무부는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

○ 금일(5. 3.) 경향신문, 오창익의 ｢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｣ 제하

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○ 위 칼럼에서는,

- ‘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

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’이고, ‘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,
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’,

- ‘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

리는 것뿐이다’, ‘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

끝나고,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’
라고 되어 있으나,

- 이는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

으로서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즉,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

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,
담배・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.

- ｢교도관 직무규칙｣(법무부령) 제34조(계호의 원칙)는 ‘교정직 교도관이

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

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’고 명시하고 있고,

- ｢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｣(법무부훈령)에서도 조사 중

수용자에게 담배,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

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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